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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한국문화원, LA Art Project 2 ‘Core Evolution’ 전시회 개최

LA한국문화원(원장 김낙중, 5505 

Wilshire Blvd., LA, CA 90036, 이

하 문화원)이 LA Art Project 2‘Core 

Evolution (변화의 중심)’전시회를 2월 

1일(금) - 2월15(금) LA한국문화원 2

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. 

이번 전시에서는 로스앤젤레스(현혜

명), 샌프란시스코(원미랑), 샌디에고     

(박윤정)등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왕

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 여성작가들

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45여점을 소개

한다.

 

문화원 측은 이번 전시회의 의의를 

“Korean-American 작가들이 활발

히 활동하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쉽

게 만나볼 수 있다.”며“하지만 1960

년대 당시에는 흔하지 않는 모습이었

으며, 특히 여성들의 활동은 더더욱 어

려웠던 시기였다. 1960년대에 한국에

서 대학을 졸업하고, 다시 미국, 프랑스

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들은 새로운 문

화에 대한 충격과, 그동안 자신들이 가

지고 있던 이념들과의 싸움이 시작되

었으며, 그러한 혼돈을 거치면서 자신

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갔다. 동양

과 서양 문화와의 융합, 그리고 자신들

이 추구하는 세계를 단단한 말뚝을 박

아가며 차근차근 걸어나갔다. 지금 이

똑똑한 블라인드 하나면 집안 인테리어 끝!
인테리어 건축자재 홀세일 전문점 풀러턴 <H2H>

블라인드를 이용한 창문 인테리어는 집의 분위기를 

바꾸는 순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. 

블라인드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온도 유

지, 햇빛 차단은 물론 사생활 보호에 이르기까지 그 기

능이 다양하다. 특히 날이 따뜻해지면서 창문을 열어 

놓은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의 분위기에 맞는 블라인드

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. 

블라인드는 그 형태와 색상, 디자인이 다양해 선택할 

때는 우선 어떤 공간에 설치할지를 면밀하게 따져보아

야 한다. 침실인지 거실인지, 어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

간인지 아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거기

에 알맞은 블라인드를 선택해야 후회하는 일이 없다. 또 

빛의 통과율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할지, 주변 인테리

어와도 조화를 이루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. 물론 구

입과 설치 예산도 블라인드 선택 시 빼 놓을 수 없다. 재

질이 무거운 블라인드는 혼자 설치하기 힘든 경우도 많

기 때문이다.

설치 후에는 줄이 개폐 시 줄이 꼬이는 경우도 있기 

때문에 주의해야 한다. 이럴 때 전동블라인드는 한 번

의 조작으로 개폐할 수 있고 줄 꼬임을 방지해 주므로 

편리하다.  

‘신뢰를 판매합니다’를 슬러건으로 내걸고 소비자 신

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건축자재를 홀세일하고 있는 풀

러턴 <H2H (HOUSE TO HOME)>에서는 블라인드 특

별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. 봄을 맞아 집안 인테리어를 바

꾸어 보고 싶거나 더 아늑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려고 

마음 먹고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이다. 

특히 Dual Shade/ Triple Shade의 블라인드는 고급스

럽고 모던한 스타일로 거의 모든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

르고 100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제작돼 선택의 폭도 넓

혔다. 빛을 원하는 만큼만 실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

채광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으며 자외선 차단 기능

도 탁월해 더 아늑한 실내 공간 연출에도 아주 그만이

다. 이뿐만 아니라 방염, 항균 기능도 있어 가족들의 건

강 증진에도 일조한다. 

더욱이 소비자가 원할 경우 모든 제품에 자동 모터 착

용이 가능해 조작 실수로 인한 줄 꼬임도 방지할 수 있

으며, 원터치로 개폐할 수 있는 편리성까지 갖추었다. 

<H2H>에서는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바닥재를 비롯

해 부엌 캐비넷, 창문, 욕실용품, LED 조명 등 모든 인테

리어 건축자재를 홀세일한다. 

▶ 문의: (714) 738-6224

              (844)-273-1378(FAX)

▶ 주소: 1064 S. Brookhurst Rd., Fullerton, CA 92833

들은 자신들이 뿌리를 내린 캘리포니

아의 각 지역에서 아직도 새로운 작품

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갖고 작업을 이어

나가고 있다.”고 설명했다. 

 

개막식은 전시회 첫날인 2월 1일 오

후 7시에 열린다.

▶ 문의: (323) 936-3014 

              (전시 담당 태미 조)


